
정책 동향

■ EU, 폐자동차 유해폐기물로 분류

○ 수입/수출 혹은 EU 권역 내에서 처리되는 폐자동차는 2002년부터

유해폐기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 됨

- 폐자동차의 잔류 윤활유, 브레이크 오일, 납 배터리를 분리, 제거하는

등의 사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일반 폐기물로 분류됨

지난 해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던 계획은 회원국의 반대로 거부

되었었으나 재상정된 제안서는 EU의 c omit olog y 규칙에 따라 거의 대

부분이 법규로 제정됨

EU com it ology 규칙에 의하면 첫 번째 제안서는 다수의 찬성이 요구

되지만 재상정된 제안서는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거부할 수 있음

○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반대 이유로 제기되었던 면허체계와 관련

된 문제는 반대 이유로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제안서 첨부하

여 제출함

- 집행위원회의 강경한 입장을 일부 회원국이 지지함으로서 제안서가 채

택됨

○ 폐자동차가 유해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엄격한 유해폐기물 법규의

적용을 받게됨

- 미처리된 폐자동차가 EU 국경을 넘어갈 경우 보다 엄격한 검사를 통과

하여야 함

또한 E U 유해폐기물 법규를 만족하는 특별 면허를 가진 설비에서만

폐자동차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책임이 더욱 커질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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